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나주시, 바이오기업 메카로 부상
바이오기업 6곳과 132억원 투자협약 체결 … 행정․재정지원 확대

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남 나주에 바이오기업 6곳이 들어선다. 

전남도와 나주시는 11월10일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비탁스식품 등 바이오기업 6곳과 132억원 상당의 

투자협약을 체결했다. 

협약 체결기업은 기능성 식품공장을 건립키로 한 한국비탁스식품(20억원) 외에 친환경 농산물 기초재료 공

장 건설을 추진중인 하늘연F&B(50억원), DNA 검출시약 공장 건설협약을 체결한 제노사피엔스(12억원) 등이

다. 

또 켐포트(35억원)는 폐수처리종균제 등 미생물제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, 설폰라이프는 화장품 및 건

강식품 공장을 나주 국민임대산업단지에 건설할 계획이다. 

전남도와 나주시는 협약에 앞서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박종세 회장과 <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지원 업무협약>

을 체결했다. 

협약에 따라 바이오협회의 풍부한 정보 활용과 투자유치 활동지원 등 바이오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기반

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. 

전남도와 나주시는 투자유치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맞춤형 

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성과를 올렸고, 협약 체결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공사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착수하도

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 

나주시는 최근 생물산업지원센터와 천연염색문화관 등이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가는 등 바이오 관련산업을 

집중 육성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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